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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행정기관 38개 중 17개 기관이 타부처와 민간인 출신의 감사관 임용
- 황명선 의원, “타부처 감사관 임용은 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”

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종

합감사에서 국세청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

요구했다.

  지난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방형 감사관을 

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.

 황명선 의원은 “교차감찰이 적절한 방안인지 납득 되지 않는다.”

라며 “제 식구 상대로 감찰하는데 뇌물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면 교

차감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.”이라고 지적했다.



  황명선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

정기관 38개 중 17개 기관이 타부처와 민간인 출신의 감사관을 임용

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

과 해양경찰청, 공수처는 타부처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고, 법무부

는 아예 민간인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황 의원은 “사정기관들이 자부처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감사관을 

임용하는 것은 각 기관들의 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

화하려는 이유 때문”이라고 지적했다. 

 이어 “검찰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면서 배포한 11년 전 국세청 보

도자료에 따르면 타부처 출신의 감사관 임용에 대해 그 기대효과와 장점

을 잘 밝히고 있다.” 라면서 “이 내용을 브리핑했던 분이 바로 지금 국

세청장”이라고 말했다.

 그러면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타부처 출신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에 대

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.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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